
새벽 42 

5월 25일 강의 

언약 갱신 

핵심 구절: "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
하지 않겠다고 함께 약속합니다." 

-느헤미야 10:39 

선택한 성구:  
느헤미야 10:28-39 

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는 재위 7년째 되던 해에 

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

유대인 서기관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

예루살렘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법령을 

내렸어요. 또한 아닥사스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

은과 금을 제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하는 

데 필요한 제물을 구입하고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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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모든 것을 조달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. 

에스라 7:1-27 

13년 후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던 유대인 

남자들 중 일부가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. 그들은 

왕의 신임을 받는 시종이었던 유대인 느헤미야에게 

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는 폐허를 보고했습니다. 

이 보고를 들은 느헤미야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. 

그는 이스라엘의 죄( )와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루살렘 

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왕 

앞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

간구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는 

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. 느헤미야 1장 및 

2장 

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

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. (3-6장). 나중에 에스라는 

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남녀 회중에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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읽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. 레위인들은 

백성들에게 율법을 "분명하게" 설명하여 모든 사람이 

"이해할 수 있도록" 했습니다. 느헤미야 8:1-8 

"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." 그들은 

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

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그러자 느헤미야와 

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: 

"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다. 

슬퍼하거나 울지 말라." ... "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

힘이니라." - 9,10절 

그 후 백성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죄를 고백하며 

이스라엘 역사에 걸친 과거의 범죄를 

이야기했습니다. (느헤미야 9:1-37). 그들은 하나님과 

"확실한 언약을 맺겠다"고 서약하고, 그 언약을 쓰고 

인봉했습니다. (38절). 그들은 또한 " 모든 명령과 

규정과 법령을 주의 깊게 준수"하고, 주님을 위한 모든 



2025년 5월   45 

헌금에 기여하며, 그들의 하나님을 "집을 소홀히 하지 

않겠다"고 약속했습니다. 느헤미야 10:28-39 

느헤미야서 10장에 기록된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

지상 단계에서 일어날 일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. 그 때 

인류는 대적의 땅, 즉 죽음이라는 큰 적으로부터 

돌아올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

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: "내가 그들의 슬픔을 

기쁨으로 바꾸고 슬픔 대신 위로와 기쁨을 주겠다 ... 

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: 너희는 울지 말고 

눈물을 흘리지 말라, 너희가 행한 일에 보상을 받을 

것이니,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. 그들은 적의 땅에서 

돌아올 것이다." 예레미야 31:13,16; 고린도전서 
15:26 

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"새 언약"을 맺으실 

것입니다. "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, 내가 이스라엘과 

유다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

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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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하여 낼 때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

않을 것입니다.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내가 그들을 

사랑했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어겼다고 주님은 

말씀하십니다. 그러나 그 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

백성 과 맺을 새 언약은 이것입니다. 나는 내 지시를 

그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

것이다.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

될 것입니다. 그들은 이웃에게 가르칠 필요도 없고, 

친척에게 '너희는 주님을 알아야 한다'고 가르칠 

필요도 없을 것이다. 지극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

모든 사람에게 ... 내가 그들의 악을 용서하고 다시는 

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." (예레미야 31:31-34). 

나머지 인류가 무덤에서 나올 때, 그들도 이 언약에 

따라 주님께 돌아올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. 이사야 
56:6-8; 2:2-4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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